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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

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지문의 내용)

=

선지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는 의미 없는 명제이다(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문제 19. 정답 ①

㉠ : ㉡의 관계와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지문에서 고르는 문제 유형이다.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ㄱ. 언어 : 세계(유형 6. 사례 연결)

위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12 수능 [17-20]번 지문 2문단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한다’와 ‘그림을 통해 세계를 기술한다’는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지문 모형을 통해 → 사건을 설명한다(지문의 내용)

=

선지 언어를 통해 →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한다(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ㄴ. 명제 : 사태(유형 6. 사례 연결)

위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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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수능 [17-20]번 지문 3문단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한다’와 ‘명제를 통해 사태를 기술한다’는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지문 모형을 통해 → 사건을 설명한다(지문의 내용)

=

선지 명제를 통해 → 사태를 기술한다(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문제 20. 정답 ④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④ ㉮는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유형 

9. 지문과 보기의 대응)

위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12 수능 [17-20]번 지문 4문단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

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위의 지문 내용은 ‘형이상학적 내용은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다’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기의 내용을 보도록 하자.

2012 수능 20번 보기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

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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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비교, 대응해보자.

지문의 내용 : 형이상학적 내용은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 따라서 의미가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보기의 내용 : 이 책의 내용은 ㉮          이다 → 따라서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은 ㉮의 내용에 어떤 말이 들어와야 하는지 감이 잡히는가? ㉮의 내용엔 ④번 선지와 같이 

‘이 책은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라는 말이 와야 한다.

지문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

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지문의 내용)

=

선지
이 책은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따라서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섰고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추가적으로 ‘이 책은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선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지문 내용과 대응한다.

지문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지문의 내용)

=

선지 이 책은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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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이 만든 틀린 선지

⑤ ㉮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형 1. 명백히 틀리다는 판단이 가능한 선지)

위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12 수능 [17-20]번 지문 4문단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위의 지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비트겐슈타인은 형이상학적 내용을 의미 없는 말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⑤번 선지와 같이 자신의 저서에 형이상학적 내용에 대해서 다뤘을 리가 없다.

지문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

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지문의 내용)

≠

선지 비트겐슈타인의 저서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으로 답하

고 있다(평가원이 만든 틀린 선지)




